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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타민, 평균수명 단축 우려 경고
BBC, 위암 예방효과 근거 없어 … 병행 복용시 조기사망 가능성 증가

비타민 보충제가 소화기 암 예방에 아무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평균수명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결

과가 나왔다.

국 BBC 인터넷판 보도에 따르면, 덴마크 코펜하겐대학병원 고란 비에라코비크 박사팀은 의학저널 <랜

싯> 최신호에서 비타민 E 등 항산화물질 보충제의 항암효과를 조사한 과거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비타민 보

충제에는 암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.

연구팀은 오히려 비타민 보충제는 복용자들의 조기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

다.

연구팀은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, E, 셀레늄 등 항산화물질 보충제를 복용한 사람들과 가짜 보충제를 먹은 

사람들의 위암과 간암, 대장암 등 발생률을 비교한 연구 14건, 17만여명의 조사결과를 재검토했다.

실험 결과, 셀레늄을 제외한 다른 항산화물질 보충제들은 위암 예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4개 연

구 가운데 절반에서는 비타민 정제가 오히려 평균수명을 단축시킨 것으로 드러났다.

특히,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A 또는 E를 함께 복용한 사람의 조기사망 위험은 각각 30%와 10%가 증가한 것

으로 나타났다.

비에라코비크 박사는 “항산화물질 보충제가 위장 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반대로 

물질들이 전체적인 사망률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”고 밝혔다.

그러나 연구팀은 연구 결과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과일이나 야채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식으

로 해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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